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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가자, 서울로!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의미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정책해설지 ▮34호_2025년 11월 3일(월) ▮홈페이지 https://ch.kmwu.kr  
노동절과 전노대, “1년에 두 번은 나가자”

▮ 노동조합을 처음 만드는 노동자들의 질문중 “민주

노총 가입하면 매일 집회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가 많습니다. 충남지부 간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

야기합니다.“그래도 1년에 두 번, 5월 노동절과 11월 

전노대(전국노동자대회)는 모든 조합원들이 꼭 나갑시

다”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1979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 전국의 노

동자들은 11월이 되면 어김없이 모였습니다. 1988년 

11월 13일, 서울 연세대 노천극장에서“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노동법 개정”현수막을 걸고 1회 전국노동

자대회를 개최한 이후 37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앞에 다시 섰습니다.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탄생, “노동존중”은 멀었다

▮ 2025년 전국노동자대회는 윤석열 정권 몰락과 이재

명 정권 출범이라는 역동적인 정세속에서 치루어집니

다. 이재명 정권은 출범시기부터“노동존중”을 표명

했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윤석열표 노동악법, 특히 회

계공시·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복수노조 창구단일

화는 여전히 살아있고, 현 정권은 이를 폐기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투쟁으로 개정된 노조법 2·3조는 절반의 개

정에 그쳤습니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자성을 인정받는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조의 존립과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손해배상·가

압류 제도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원청 자본은 미완

의 그친 개정 노조법 개정마저도 사문화시키려고 공격

을 멈추지 않습니다. 재벌은 하청노동자와의 직접 교

섭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노

동부도“회사를 어찌하겠냐”라며 발뺌하려는 노력이 

역력합니다.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악법 폐기! 생존권 사수!

▮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노동악법 철폐가 올해 전국노동자

대회의 핵심 요구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 근로

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 정년연장과 주4.5일

제... 사회적 이슈로 포장된 변화의 조짐들이 언론에서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정치권력에 대한 환상과 의존은 위험합니다. 

정치권력이 바뀐다고“노동존중”세상이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노조법 개정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여는 

자동문도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체제와 정치권력의 

反노동 근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의

존하고 법 조문에 기대서는 노조의 자주성은 상실합니

다. 스스로 움직이고 싸워야 합니다. 

기후위기, 산업위기, 글로벌 관세전쟁, AI·디지털 시

대가 노동의 위기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노동

조합 핑계를 대며 해외로 빠져나가고, 정부는 미국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해외생산 현지화, 임

금체계 개악, 공장 무인화·자동화 등 산업정책에 대

해 정부에 요구하고 싸워야 합니다. 

▮ 요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과 태세입니

다. 현장의 각자 대응으로 노동의 위기는커녕 우리 현

장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각자도생하다가는 각

개격파당합니다. 선배 노동자들이 그래왔듯, 노동자들

은 현장으로, 거리

로, 광장으로 나가

야 하고, 모여야 하

고, 함께 외쳐야 합

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연

대”“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는 

구호가 특히 올해 

전국노동자대회에 

임하는 우리의 정신

입니다. 


